
6/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보도자료 

국가안보실은 오늘 6.2(일) 오후 14시 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

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단거리 미사

일 발사 등 우리에 대한 복합도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

이며, 북한 정권은 이러한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

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우리 사회의 혼란

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5월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북

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어떠한 추가적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

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


